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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명지 미디어센터: 명지인의 목소리

	Purpose
	명지대학교 미디어센터를 구성하는 명대신문, 영자신문사, MBS 방송국의 역할과 활동을 조명하고, 학생들에게 교내 언론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자 한다.

	Outline
	(1문단)
명지대학교 미디어센터는 명대신문, 영자신문사, MBS 방송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 사회의 다양한 소식과 목소리를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각 기관은 신문과 방송이라는 서로 다른 매체를 통해 학내 현안을 조명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교내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세 기관이 함께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에게 미디어센터의 활동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에 미디어센터장과 각 사의 대표들을 만나 미디어센터의 역할과 가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2문단)[image: ] 미디어센터 센터장 님 인터뷰
-세 기관(명대신문·영자신문사·MBS)이 함께 운영되는 미디어센터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디어센터장으로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영 목표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에게 미디어센터를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3문단) 명대신문 인터뷰
-교내 이슈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교내 언론사로서, 앞으로 명대신문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4문단) 영자신문사 인터뷰
-영어로 학내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갖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내 언론사로서, 앞으로 영자신문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5문단) MBS 방송국 인터뷰
-MBS가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교내 언론사로서, 앞으로 MBS 방송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6문단)
이번 인터뷰를 통해 미디어센터가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기관을 넘어 대학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대신문, 영자신문사, MBS 방송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학내 구성원들을 연결하며 교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디어센터가 학생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대학 사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취재 일정>
-6/22~6/23: 인터뷰 질문 확정
-각 대상별로 취재 일정이 다를 것 같습니다. 7월 3일 전으로는 모든 인터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Data 
Source
	링크형식으로 4개 이상 넣기 (블로그나 카페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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